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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 모른다고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청중으로 보니까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수 만 명 청중 속

에서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는 잘 하면 잘 되고, 못하면 못되고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물건도 다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돌도 세우고 그 어떤 것도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듯 정신을 다해야 사람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되

는 것입니다. 세웠어도 물러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 나와 주님입니다. 가운데 무엇이 끼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끼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항상 보면 지도자들이 뭘 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안 되면 선생의 이름을 막 대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 가다보면 아닌 걸 또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지도자는 행사 같은 것을 너무 중심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 모두가 다 신경을 씁니다. 풀 뽑으라고 하면 풀 

뽑느라고 거기로 다 가버려 도둑놈이 다 도둑질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신

앙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것이 잘 못된 것입니다. 나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지도자들은 말씀에 중심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많이 배워야 

합니다. 엄청나게 배워야 합니다. 나는 성경만 50년 동안 배워도 부족하다고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

니까? 지도자들 모르면 못 인도하니까 많이 배워야 합니다. 지식만 넣어주는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이) 학문

세계로 가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성장 할 때는 무엇을 할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우선 커봐야 압니다. 나무도 커 보면 분재용인지 어떤 

다른 용도인지 알게 됩니다. 목회하려면 단단히 배워야 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때 어린이들 다루는 것을 하면

서 목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목회하려고만 하지 말고 잘 하면 하나님이 갖다가 쓰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신앙을 잘 못 넣어주면 큰일 납니다. 책임을 다 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

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일체 시켜줘야 합니다. 고목나무에 접붙이듯이 딱 접 붙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못

하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중심하니까 사이비종교지도자가 생긴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중심하면 안 

됩니다. 

평대협 같은 단체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주의 주었으니 하지 마십시오. 임무도 안 줬습니다. 임무를 

안 주었는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배워서 오늘 말씀대로 맞춰서 나가야 합니다. 잘 하자고 몸부

림치다가 생긴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서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

심하면 인본주의 사상 속에 신앙이 들어갑니다. 잘 배우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자꾸 벌떡거리며 뭐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타나지를 않잖습니까? 10년 동안 해외

에서 하다가 또 한국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을 심어주니까 계속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신앙나무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 접붙이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야기 하지 않

았습니까? ‘너는 우리와 하나 되라’ 왜 포도 옆에 안 열고 땅의 앉은뱅이에 접붙이냐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

님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세계적으로 소문나서 다 알지 않습니까? 말씀 때문에 다른 교회 안 가고 여기로 오

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신앙을 다 살려주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모델이나 치

어 이런 특수한 사람들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

에게 복음을 전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교회가 모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들을 잘 

듣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발버둥쳐도 5%도 안 됩니다. 아

무리 영웅열사라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계는 보는 것과 가보는 것과 다릅니다. 


